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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이온화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원자력법과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의 관리를 받는 독특한 독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업무상 방사선 노출과 암과의 관련성 연구는 1944년 

방사선사들에서 백혈병 사망률 증가가 보고 된 이후 

여러 업무상 노출 집단(e.g., 방사선사, 원전 종사자, 

승무원, 광산업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노출과 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고선

량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업무상 방사선 노출과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고찰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1].

  방사선에 의한 질병은 크게 방사선에 의한 손상과 

만성적 영향으로서의 발암, 유전적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대개 사고에 의한 과피폭

이 원인이며, 피부 화상의 형태로 대부분 보고 된다. 

암의 경우에는, 2000 년 방사선 피폭에 의한 급성골수

성 백혈병이 공식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

례가 있다[2].

  한편, 우리나라에 방사선 관련 산업이 도입된 이후 

1961-69년까지의 사고 보고를 종합하면 전체 3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비롯하여, 체르노

빌 사고와 1989년 영광 원전과 관련한 무뇌아 사건이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하여 관련 산

업 발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방사선과 관련한 질병 특히, 암과의 연

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업무상 방사선 피폭 수

준을 파악하고, 각종 관련사고 및 업무상 질병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향후 발생 양상을 추

적해보고자 한다. 

 Material and Method

  

  이 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방사선 관련사고, 연구 및 

업무상 질병 등과 관련된 논문 및 문헌조사를 수행하

였다.

  우선, 국외 논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검색 엔

진인 MEDLINE주제별 색인(핵심 주제어: Radiation, 

Protection, Occupational exposure, Nuclear power 

plant)을 이용하여 2009년 12월 31까지 영문으로 발

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에는 RISS, NDSL (핵심 주제어: 

방사선, 사고, 질병)을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며, 그 외

에도 원자력학회, 방사선방어학회, 피부과학회, 산업의

학회, 예방의학회 등 개별 학회지를 이용하였고, 선정

된 논문의 본문에 인용된 논문도 추가하여 검색하였

다. 또한 피폭수준과 건강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

여 원자력안전기술원, 식약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의 연구자료 등을 추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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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and Discussion

  

  직업상 피폭 현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교육과학

기술부와 식약청의 관리체계하에 구축되어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국민의 방사선 

피폭 수준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02년을 기

준으로 62,554명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있으며, 이

들의 67%는 년간 피폭이 없거나 1.2 mSv 이하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일반적 분

포와 일치한다. 현재 국내 종사자의 피폭한도는 5년에 

100 mSv, 1년에 50 mSv를 넘지 않으므로, 20 mSv 

이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0.3% 정도로서 전체적으

로 피폭선량이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국내에서 의료용이 아닌 방사선 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에 관한 사례보고는 총 5편이었고, 피폭환자는 모

두 남성 12명으로 방사선 피부장해(방사선 화상) 환자

로 모든 사례가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중에 발

생한 사고에 의하여 피폭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사선 사고 현황은 KINS의 관련 

홈페이지(rasis.kins.re.kr/)를 통해 게시되고 있으며,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폭은 198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과확률 평가가 업무상 질병 평가에 이용되기 시

작한 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에서는 백혈병은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 외의 

고형암은 기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기

각된 사례가 행정법원을 통하여 인정되기도 하였다. 

 Conclusion

  

  방사선에 의한 질병은 크게 방사선에 의한 손상과 

방사선에 의한 발암으로 나뉠 수 있다. 앞으로 손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 65세 한국인 남자의 

암 사망 확률이 27.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업

무상 질병에 대한 민원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과확률과 선별선량의 이용과 같은 과학적이

고 객관적인 판정체계를 수립하고, 무엇보다 종사자에 

대한 피폭과  건강감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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